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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통섭’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통섭은 윌슨

(Edward Wilson)의 저서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
edge’를 Choi와 Jang1)이 번역을 하면서, consilience라는 단

어를 통섭(統攝)으로 번역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

다. ‘consilience’는 윌리암 휴웰(William Whewell)이 ‘귀납

적 과학의 철학(1840)’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광

범위한 설명력을 갖는 원리로서 ‘consilience’의 개념을 도입

하였고, 이를 윌슨이 차용한 단어이다.1) 통섭(統攝)이라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큰 줄기를 잡다’인데 그 의미

는 각 학문 간의 벽을 없앤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2006년 서울대학교에서 ‘미래대학과 융합학문’이라는 주제

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는데, 이 토론회에서 “21세기의 학

문은 분리과학과 종합과학이 통섭, 융합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강력하게 대두된 바 있다.2)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

력이 있으며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보람된 인간의 

삶’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보람된 인간의 삶의 실천’을 위해서는 모든 학문 간의 벽이 

없어지고 서로 협조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에는 학문 간의 협조 또는 교류에서 다학제간 접근(multidis-
ciplinary approach)이 이상적인 접근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러나 최근에는 간학제간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 

더 나아가서는 범학제간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cah)이 

이상적인 접근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 이들 간의 차이

는 다른 학문과 협조체계를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 자

신의 학문을 변화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즉 자신은 전혀 변

화가 없이 물리적인 입장에서의 상호작용이 다학제간 접근

이며,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감수하는 화학적 상호작용이 간학

제간 접근이고,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의 상호작용이 범학제간 접근이다. 진정

한 의미의 통섭적 접근은 범학제간 접근일 것이다. 

WHO는 현재 인간의 well-being을 정의하면서 bio-psy-
cho-social model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신의학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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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도 WHO의 모델을 따라 bio-psycho-social model이라

고 할 수 있다. 실제 정신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통합적 접

근에서 환원적 접근으로 나아감을 볼 수 있다. 현재의 모델

은 인간을 통섭적인 입장에서, 전체로서 보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본 연구자는 WHO의 기본 모델에 영적인 접근을 

추가하여 정신의학 분야에서 bio-psycho-socio-spiritual 

model에 입각하여 접근하여야 인간을 전체로서 볼 수 있다

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종교, 문학, 철학 그리고 

예술은 인간의 영적인 면을 다루는 분야로서 인간의 보편적

인 삶은 이 4가지 분야와 완전히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전통문화의 특징과 영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핵심사상이 무엇인가에 대

하여 연구한다. 이에 입각하여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이에 

입각한 정신병리의 이해에 있어서 bio-psycho-socio-spiri-
tual model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치료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방      법

연구는 문헌고찰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전통적인 사상과 

관련된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사상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아울러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무엇인

가를 조사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 조사

한다. 

1) 신관(神觀), 사관(死觀), 저승관

2) 무속사상 

3) 가신신앙 

4) 전통사상과 종교 

5) 전통적 문화사상 

(1) 전통놀이 

(2) 음악 

(3) 미술 

(4) 서예 

(5) 춤 

(6) 문학 

(7) 도예 

(8) 건축 

(9) 작명 

(10) 실록 

(11) 한글

결      과

신관(神觀), 사관(死觀), 저승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관(神觀)에서는 유일신은 존재하

지 않는다. 불교를 믿으면서 조상신도 모신다. 토속신들은 

자진하여 아류신 또는 시종신으로 들어간다. 기독교를 믿으

면서 사주, 관상도 보고 고사도 지낸다. 따라서 외래종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대시하지 않으며 모두 수용하는 자세

를 지닌다.4) 신들이 서로 뚜렷한 계급이 없고 서로 비등한 권

력을 지닌다. 신들이 전능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고, 

인간보다 약간 나은 능력을 지녔을 뿐이다. 인간도 사후에 

신들이 될 수도 있고, 신들이 수시로 인간 내부에 들어와 살

기도 하고 인간과 꼭 마찬가지로 배고픔도 겪고 슬픔, 기쁨, 

사랑, 미움 질투도 느낀다.5)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관(死觀)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다. 3년 상 후에도 2년 동안 조석으로 상식을 

올린다. 기제사도 지내고, 4대 봉사 후 시제를 지낸다. ‘돌아

가시다’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단절이 아니

라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제사

에서는 문을 열어 두어 신(혼)이 들어오도록 한다. 전통적인 

영혼관에서 영혼은 지상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저승에 갔다

가 오기도 한다.6)

전통적인 저승관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나 기독교에서 존

재하는 영혼에 대한 구제사상이 없다는 점이다. 저승은 누구

나 옮겨 다니는 또 하나의 공간이며 이승과 저승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죽은 후 누구나 함께 사는 공간이며 따라서 

미분화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개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

다’, ‘말똥이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승에서 한을 품으면 저

승에 가지 못한다’ 등의 표현은 저승보다는 이승을 긍정적으

로 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7) 

종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영혼관을 보여주는 전형이라

고 할 수 있다. 태조의 즉위교서 제1항에 종묘를 세우라고 명

시되고 있으며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종묘는 조선

왕조 500년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에는 왕들

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재궁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종묘에 

온 왕이 잠시 머물던 곳이며 영녕전에는 태조 4대의 선조와 

34분의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신위가 들어 있는 

곳을 감실이라고 부르며 신위는 깨끗한 천(적원)으로 싸여 

있다. 왕은 하얀색, 왕비는 청색의 천으로 싸여 있다. 신위에

는 구멍이 나 있어서 영들이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다. 종묘

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유교의 전통적인 의식과 음악으로서 

한국인의 혼과 영을 대변하며 조상들의 삶을 기리고 조상에

게 바치는 춤과 노래, 제사를 지내는 전통의례가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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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 고려되어 2001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에 등

재되었다.8) 

무속신앙

무속인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 인간의 의지를 하

늘에, 하늘의 의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존재이다. 무속은 

고대사회로부터 한민족의 주요한 신앙형태가 되어왔다. 한

민족이 이 땅으로 이동 시 이미 무속을 가지고 왔으리라는 추

측을 하는데 그것은 우랄 알타이계 민족들에게서 유사한 형

태의 무속이 발견되기 때문이다.9) 단군도 바람과 구름, 그리

고 비를 다스리고 곡식의 풍흉도 함께 관장하였다. 뿐만 아

니라 인간의 질병을 다스림으로써 수명도 다스렸다. 즉 사제

자와 통치자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 마한의 천군(天君), 

신라의 차차웅(次次雄) 등 고대의 군주들은 모두 무당의 기

능도 함께 보유하였다. 고려시대의 사무(師巫), 이조시대 무청

(武廳)은 무당과 관련된 공식적인 정부의 기구였다. 이러다

가 무당이 지나치게 정사에 관련하여 폐해가 커지자 금무령

(禁巫令)이 내려지기도 하였다.10) 무속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들 조상들의 삶 속에 녹아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소

견이라 하겠다. 무속은 현실세계와 영계의 중계자로서 신이

나 영적 존재의 뜻을 탐지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제

자의 기능, 주술적으로 병을 고치는 의무의 기능, 예언자의 

기능, 인간의 생사화복을 조절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였다.11) 

Rhi12)는 무당의 점이나 굿에서 정신치료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합리적 치료요소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즉 그 과정

에는 원형적 요소(archetype)가 있으며 인간 무의식의 갈등

을 승화시켜 나가는 원형의 상징적 해결방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Kim13)도 무당의 굿이 초자연적이며 미신적인 요소

가 있으나 나름대로 정신치료적인 요소를 갖춘 하나의 원

시적 정신치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또한 

Hahn14)는 무속이 한국인의 생활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서로 협동하여 사는 삶의 태도라

고 주장한 바 있다.

고급종교에 선행하는 자연종교의 신앙형태가 무속으로, 

불교, 기독교, 카톨릭에서 승려, 목사, 또는 신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무당의 명칭은 무, 무당, 단골, 심방으로 불리는데 

단골은 호남지역의 세습무를 뜻하며, 심방은 제주도 지역의 

세습무를 뜻한다. 

무당은 성무(成巫)동기에 따라 강신무, 세습무로 구분되

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 무당형, 단골형 심방형, 명두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15) 

 

가신신앙(家神信仰)

가정신앙 또는 가택신앙이라고도 불리는데, 집안 곳곳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 다음과 같은 신령들이 있다. 

1) 성주 : 대청마루 또는 안방 차지하는 신령으로 새로 집

을 지으면 제일 먼저 모시는 신령이다.16) 

2) 터주 : 집터를 다스리는 신령으로 장독대에 있다고 믿

는 신령이다.17) 

3) 삼신할머니 : 아이의 출생과 건강 그리고 수명을 담당

하는 신령으로 안방 아랫목에 있다고 믿는다.18) 

4) 조왕 : 부엌의 아궁이와 부뚜막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신

성하고 정갈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다.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는 조왕을 극진히 위하는 신앙이 있다.19)

5) 업(업신, 업왕신, 업왕) : 광이나 곳간에다 재복을 가져

다주는 은밀한 가신으로 홀대하면 패가망신하고 잘 대해주

면 부자로 만들어준다. 업신으로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구렁

이가 흔히 업신이 된다. 구렁이가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으며, 족제비나 두꺼비도 업신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업

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운 며느리를 맞아 부자가 되

면 큰 업을 받았다고 한다.20) 

6) 그 밖의 신 : 이외에도 집안 곳곳에 신령들이 존재한다. 

측신은 변소에, 대감은 광에, 문신은 대문에, 칠성신은 장독

대에 있다고 믿는다.21)

전통사상과 종교 

민간 속에 뿌리 잡고 있던 민간신앙이 워낙 강하고 침투력

이 강하여 대부분의 외래 종교는 전통사상에 의하여 변형된 

형태로 수입된다. 더 나아가서는 교리 혼합(敎理混合, syn-
cretism)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22) 

 

불교와 아류신

인도 당시의 신상(神像)

금강신, 금강밀적, 명왕, 대범천왕, 아수라왕, 알라왕 등이 

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왕

칠성신, 시왕신 등이 있다.

우리나라 토속신

산신, 조왕신, 문호신. 수신, 목신, 해신, 일월신, 도로신 등

이 있는데 강한 신앙적, 민속적 의미를 갖는다. 

자기 집이나 개인에게 재앙이 들었을 때에는 산신불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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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며, 칠성불공은 자녀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불공이

다. 이처럼 토속신도 주대상신이 된다. 불교가 전통신앙과 

조화를 이루는 예로는 고성사를 들 수 있는데 법당 뒤에 아

예 산신각, 칠성각을 세우고 있다.23)

 

유교와의 관계

조상을 생명의 창조자로서, 조상의 영혼은 자손의 길흉화

복을 주관하는 신격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교에서의 생활규

범으로서의 예(禮)나 효개념 이상의 개념이 내포된다. 제사 

모시는 시간, 음식 등이 변형되며 제사를 잘 모시면 복을, 무

성의하게 모시면 화를 부른다는 사상은 전통사상이 유교에 

영향을 미친 예라고 할 수 있다.24)

 

개신교와의 관계

개신교가 무속신앙에 의하여 변형되었다. 그 예들은 다음

과 같다. 

새벽기도회는 서구에서는 없는 기도회로 우리나라의 독

특한 기도회인데, 이는 조왕 신앙 및 무당의 신령모시기 관

행에서 유래된 것이다. ‘주여 3창’도 한국교회의 특이한 현상

으로 멀리 떨어진 신을 임시로 불러들이는 의식으로 이것을 

3차례 반복하는 것은 무속의 제의에서 청신(請神)을 할 때 3

차례 반복하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산기도, 철야기도 등

도 서구의 개신교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이며 무속신앙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력을 얻기 위하여 단골들과 함께 산속에서 

기도도 하고, 또 무당의 굿판이 초저녁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이어지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심방제도도 한국의 특이한 

제도로 단골에 대한 무당들의 봉사로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

적으로 신봉자들을 돌보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4월의 

초파일마지, 7월의 칠석마지, 가을의 햇곡마지, 산재풀이 등

도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부흥강사

들의 거친 언어 반말 등도 무당의 공수에서 유래된 것이다. 

공수의 주체가 무당 자신이 아니라 신령이기 때문에 청중들

에게 하는 반말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25) 

전통적 문화사상

이에는 전통놀이, 음악, 미술, 서예, 춤, 문학, 도예, 건축, 

작명, 한글, 실록,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전통놀이

하회별신굿 탈놀이

중요무형문화재 69호로 지정된 놀이로서 놀이 문화의 정

점을 이룬다. 무용과 조각, 연극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지는 

총체적 예술이다. 양반의 허위와 위선을 꼬집고 야유도 한

다. 그래도 양반과 선비들이 즐겨 별신굿에 동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탈굿의 뒷돈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또한 서민들

은 사인(士人)과 양반들의 뱃놀이인 선유(船遊)를 정성껏 준

비해 주기도 한다. 서로 상대방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

끼려 했던 마음이 바탕이 된 놀이다. 양반문화의 품위는 사

실 서민문화의 힘이 그만큼 튼튼하게 받쳐 주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즉흥성과 현장성이 강조된다. 민(民)의 신명

과 예(禮)의 정신이 하나가 된다.26) 

헛제사밥 놀이

흉년이 들면 유생(儒生)들이 모여 가짜 제문까지 지어 가짜 

제사를 지낸 다음 그 제상의 음식을 먹는 데서 유래한 이름

의 놀이이다. 도라지, 고사리, 산적, 자반고등어, 가오리, 쇠

고기 등 총 망라된다. 배가 고파도 함부로 배고프다고 할 수 

없는 유생들의 체면도 살려주고 포식도 할 수 있게 하는 절

묘한 발상의 음식상이다. 하회 마을 자체가 정중동(靜中動)

의 예술공간을 이루며 움직이는 산수화다.27) 

놋다리 밟기

정월 대보름에 노부인, 며느리, 손녀까지 부녀자들만 모여 

낭자하게 벌이는 놀이로서 문벌과 남성 위주의 집성촌에서 

억눌렸던 평소의 울화를 밖으로 토해내는 놀이다.27) 

 

전통음악

 

농  악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의례라는 점, 노래, 춤 그리고 음

악이 녹아있는 연극이라는 점, 그리고 전통사회에서 현대사

회로 전승된 점 등이었다. 이 농악 속에도 우리 민족의 혼이 

함께 하고 있다. 

 

아리랑, 정선

100가지 이상의 아리랑이 있고, 이 중 30여 종 정도가 아직 

살아있다. 정선 아리랑은 채집된 것이 1000여 수 된다. 진정 

우리나라는 아리랑의 땅이요, 아리랑의 민족이라고 할 것이

다. 아리랑은 사랑, 그리움, 슬픔 그리고 이별을 노래하지만 

미움이나 증오는 없다. 갈등은 있어도 원망이나 비탄은 없으

며, 끌어안고 감쌀 뿐이다. 오로지 자연스럽고 순한 가락으

로만 되어 있다.28) 

2012년 남한의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

된 데 이어 북한의 아리랑도 2014년 11월 26일 유네스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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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진도의 노래들

진도의 노래들은 동편제, 서편제 등 판소리 12마당 정맥의 

계보에 들어있지 않은 외가(外歌) 즉, 판소리의 속악(俗樂)에 

속하는 노래들이 많다. 진도의 노래 단가는 ‘노동요’로 불리

는데 생활과 노래와 일이 하나가 된다. 일하며, 흥얼대며, 흥

얼거리며 일하다 보면 노래가 만들어진다. 

노랫말이 다듬어지지 않은 일상구어체가 되며 진도소리

는 가무악(歌舞樂)이 총체를 이룬다. 예부터 진도는 시서화

무(詩書畵舞)가 두루 만발한 고장이었다. 세계민속음악제에

서 금상을 수상한 바있는 진혼무곡 <씻김굿>을 위시하여 <다

시래기>, <진도만가>, <진도아리랑>, <육자배기> 등 다양한 

예술을 가지고 있었다.29) 

강도근(1916~1998)

판소리 인간문화재로서 명창 송만갑의 수제자 김정문 문

하의 동편제 구전전수자. 남원에서만 활동하였다. 섬진강을 

경계로 전라도 동쪽의 판소리 유파를 동편제라 이르는데, 남

원, 임실, 전주, 구례, 순천, 정읍, 고창이 주된 지역이다. 특히 

남원에서는 많은 명창들이 배출되었는데 송흥록, 박문순, 정

춘풍, 박기홍, 송만갑, 유성준 등이다. 단순, 소박하며 대범하

고 웅장한 기풍을 자랑한다. 끝을 뚝 잘라서 맺는 특징이 있다. 

서편제는 섬진강 서쪽, 전라우도지역 함평, 나주, 해남, 강

진 등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창으로 철종 때의 박유

전, 정창업, 이날치, 김창환 등 명창을 배출하였다. 소리는 

정교하며 애잔한 맛을 내며 끝을 길게 끈다. 중고제(中高制)

는 내포제(內浦制)라고도 불리는데 충남, 예산, 당진, 서산, 

홍성, 내포, 및 경기지역을 발달한 노래이다. 순조 때의 염계

달, 모흥갑, 고수관, 김창룡, 조학진 등이 명창이다. 서편제, 

동편제에 눌려 기를 피지 못하였으나 판소리, 가야금산조의 

병창으로 유명한 심정순(1873~1937)을 1세대로 하여 2세대

는 장남 재덕, 장녀 매향, 작은 딸 화영으로 맥이 이어지며, 

조카 심상건은 황병기의 스승으로 유명하다. 3세대는 심수봉

으로 이어지며, 4세대인 이애리는 화영의 외손녀다.30) 

 윤이상(1917~1995)

1966년 도나우징겐 음악제에서 ‘예악’을 초연하여 큰 관심

을 받는다. ‘나비의 꿈’은 노장사상과 서양음악의, 완벽한 통

합이라는 평을 듣는다.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에서는 쉔베

르크의 음기법과 한국의 정악(正樂)의 절묘한 접목이라는 

평을 듣는다. 1971년 독일로 귀화한 후 베를린 예술대학 정

교수가 된다. 1972년 뮌헨 올림픽 개막축하 공연으로 오페라 

‘심청’이 무대에 오른다. 동도서기(東道西器) 즉, 동양의 음도

(音道)에 동양의 문사철(文史哲)과 자연을 담아 서구의 방법

으로 노래하였다는 평을 듣는다. 가곡, 창, 북, 대금, 장고, 가

야금 등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나 악기가 자주 등장한다. 유

럽음악의 성자로도 불리고, 현대음악의 보편적 길을 열었다

는 평을 듣는다. 

‘사람과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나게 한 음악의 철인이자 

음악의 도인’으로 칭송된다.31) 

 K-pop의 활동상

Teddy Riley는 1990년대에 hip hop과 R and B(Rhythm 

and Blues)를 접목하여 New Jack Swing이라는 장르를 개척

한 음악가이다. K-pop에 빠져 K-pop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K-pop에 대하여 “Sound 자체도 훌륭하지만 노래에 영

혼(spirit)이 담겨 있어 놀랐다. New Jack Swing과 K-pop은 

모두 영혼을 가득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언급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정문화(情文化)’에 크게 매혹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는 음악도 깊은 영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고, K-pop

이 국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통서예

 

추사 김정희(1786~1856)

추사는 제주도에서 절도위리안치(1840년)형을 받은 후 8

년 후(1848년) 해배된다. 추사체는 제주도 유배 시 완성된다. 

경학, 금석학, 고증학에 능하였으며 그의 서예는 시서화(詩

書畵)의 합일이라는 평을 듣는다.32)

창암 이삼만(1790~1845) 

전주 태생으로 호남의 추사라고도 불리며, 거침없이 물이 

흐르는 모습을 띤다고 하여 유수체라 일컬어진다. 창암체는 

글씨이면서 그림이고 동시에 붓으로 추는 춤, 필무(筆舞)라

고도 불린다. 유장한 판소리 가락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구슬

픈 창이 애간장을 녹이기도 한다. 시서화(詩書畵) 삼매의 경

지에서 글씨를 썼던 명필이었다. 동물도 놀라는 신필(神筆)

로 알려져 있고, 시서금(詩書琴)의 삼매경이 글씨에 고스란

히 녹아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33)

 

전통 및 근대 회화

정선(1676~1759)

겸재의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는 실재의 경치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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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린 산수화로서 이것이 완성되면서 우리의 산수화는 중

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 또한 그는 중국의 남종문인화

와 북종문인화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는 금강산을 즐겨 그

림의 소재로 삼았는데 총체적인 존재로서의 금강산을 그리

려고 노력하였다. 금강산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 소리까지도 

그려내려고 하였다.34) 

김병기(1916~)

재미화가로 2014년 12월 2일부터 3개월간 국립현대미술

관에서 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제1세대 화가

이자 미술평론가로 일본 유학시절.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작가 이상 등과 교류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갈파한다. 

 

“나는 비형상에서 형상을 찾고, 

고전과 전위를 동시에 추구하고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에 서 있다.”

대극적인 상황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전통 춤

문장원(1917~2012)

전라도가 소리의 땅이라면, 경상도는 춤의 땅이고 특히 동

래춤이 유명하다. 낙동강 백리 윗물에는 안동벌의 하회탈춤

이 있고 아랫물에 동래야유가 있다. 동래야유는 가무음극

(歌舞音劇)이 어우러진 토종 오페라이며, 학춤, 할미춤, 문딩

이춤, 양반춤, 요동춤 등 다양한 춤이 포함되는데 그 중 특히 

문장원의 입(立)춤이 뛰어나다. 그의 입춤은 정중동(靜中動)

의 춤이요 선화(禪畵)처럼 움직임을 최소화한 춤이다. 그의 

장기춤의 하나인 원양반탈춤은 관복을 차려입고 잡스러운 

동작은 모두 생략한 자태로 무기교의 기교와 절제미의 전형

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다.35) 

 

최승희(1911~?)

서울 출생으로 우리 고전 무용에 바탕을 둔 창의적이고 다

분히 민족적이면서도 국제적인 무용가다. 일본의 현대 무용

가 이시아 바쿠의 공연을 관람한 후 크게 감동을 받아 음악

가의 꿈을 접고 무용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보살춤, 장고춤, 

궁중무, 승무 등 전통무용을 재창조하며, 지속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여 자신의 독자저인 춤을 창조해 낸다. 그의 

춤은 피카소, 마티스, 로맹 롤랑, 가와바다 야스나리, 주은래 

등 저명인사들을 크게 감동시키면서 일약 세계적인 무용가

로 발돋움한다. 미국 전역, 파리, 브뤼셀, 밀라노, 피렌체 등 

유럽 전역을 순회공연하였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

나, 페루 등 남미에서도 공연하여 큰 성공을 거둔다.36) 

 

전통문학

 

윤선도(1587~1671) 

1637년 보길도에 들어가 은거하면서 자신의 이상향을 만

든다. 그의 시에서는 시가무(詩歌舞)가 하나가 된다. 특히 시

(詩)와 가(歌)가 하나가 된다. 산중신곡(山中新曲)에서의 곡

(曲)은 노래가락이며,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의 사(詞)는 악

부의 한체(體)를 이룬다. 오우가(五友歌)의 가(歌)는 음악이 

따르는 노래를 뜻하며, 유회요(遺懷謠)의 요(謠)는 음악이 따

르지 않는 노래이며, 고금영(古琴詠)의 영(詠)은 소리를 길

게 빼어 시가를 노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주 다양

한 형태의 음악과 시가 하나가 되고 있다.37) 시가뿐만 아니라 

경학, 천문, 지리, 건축에도 능하였던 통섭적인 인간이었다. 

 

이미륵(1899~1950)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본명은 이의경이다. 경성의전 재학 

중 반일운동을 펼치다가 수배되자 독일로 유학을 떠난다. 뷔

르츠부르크 대학과 하이델베르크에서 수학하고, 뮌헨대학

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의 자전적 소설 ‘압록강

은 흐른다’는 독일 최우수 소설로 선정되어 괴테의 글과 함

께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다. 독일에서 가장 빼어난 미

문이라는 평을 듣고 독일 신문의 서평만도 100여 회 이상 실

리며, 영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호평을 듣는다. 전후 독일 

문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작품으로 동양문화의 핵심

이 되는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자연인을 추구하면서 동서

양의 만남을 작가 자신 속에서 완성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

다. 또한 그는 독일에서 서예, 한시, 동양철학, 한학, 한국학

을 가르치며 조선의 선비정신을 독일에 심었다.38)

정지용(1902~1950)

옥천 출신이다. 1920년대 도쿄의 도지사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언론사의 주간과 이화여자대학 교수를 역임한다. 

6.25 당시 납북되었으나 월북시인으로 오인되었다가 1988년 

해금되었다. 22세에 너무나도 유명한 시 ‘향수’를 발표한다. 

김병종은 그의 시에서 그림과 색채를 보고, 바람소리, 물소

리를 본다. 아무 시편을 들추어도 거기에는 그림이 있고 수

묵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쓰고 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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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霧山)스님

신흥사 스님으로 속명은 오현(五鉉)으로, 오현스님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최근 시조집을 내었다. “왜 하필 시조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농부들의 도리깨질, 다듬이질 등 민족의 

생활리듬은 3박자로, 시조의 구조가 초장, 중장, 종장의 3박

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경지를 세간에 전하는 방법으로 선시(禪詩)와 문장을 사용

하여 왔다. 즉 선과 시조(時調)가 하나가 된다. 경허(鏡虛)의 

경지도 역시 ‘선수행과 시조는 하나다.’ 

전통도예

아사카와 다쿠미(1891~1931)

일본 야마나시현 출신으로 1914년 조선으로 건너와 총독

부 산림과와 임업시험장에 근무하면서 조선의 어린이와 도

자기, 옹기에 매료되어 ‘조선 도자기의 귀신’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그는 도자기에 사용자, 예술가라는 개념을 도입한

다.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세월의 때가 묻게 되면 더불어 예

술성도 얹혀진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실용성이 뛰어나

면 예술성이 떨어지고 예술성이 뛰어나면 실용성은 떨어지

는데 그는 한국의 도자기에서 실용성에 깃든 예술성을 발견

한다. 그는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라는 책도 출판하

였다.40) 

전통건축

남대문

숭례문 현판을 세로로 세웠다. 이것은 관악산이 주산 북악

산보다 높고 커서 불의 산이라 불리는데 관악산의 불(火)을 

세로로 써서 불로써 불을 제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남대문 밖에 남지라는 연못을 파서, 불로부터 보호를 하였으

며, 경복궁 앞 해태상을 세워 3중으로 경복궁을 보호하고 있

다. 해태는 불을 먹고 사는 동물로 화재가 났을 때에 불을 제

압하는 힘을 갖는 전설의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일제기에 남대문 등 성곽을 훼손시켜 부두공사 명목으로 

인천까지 가지고 가서 바다 속에 넣어버리고 종묘와 남산 사

이 공창지대를 만들었다. 원구단은 고종황제가 황제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만든 구조물로서 하늘의 아들이 되었음을 알

리는 제천의식이 행해지던 곳으로 북악산과 남산을 직선으

로 연결하는 상징성을 갖는데 이 맥을 끊기 위하여 조선총독

부 철도호텔(조선호텔)을 세웠다. 우리 민족은 심지어는 무

생물인 건축물에도 우리의 혼이 스며들어 있다고 믿었다.41) 

이름(작명)

우리 민족은 이름 속에 혼이 있고 운명이 있다고 믿는다. 

아명(兒名), 관명(冠名), 자(字), 호(號) 등 많은 이름을 갖는

다. 또한 어른의 이름을 댈 때에는 ‘--자 --자 이십니다’ 또

는 ‘--자 --자를 쓰십니다’라고 표현하며 직접 이름을 거론

하지 않는다. 

심지어 왕의 이름자나 음이 같은 글자를 쓰지 못한다는 

피휘법(避諱法)이 고려 광종 15~16년경 제정되는데 휘(諱)

란 어른의 이름 또는 제왕, 성인, 상급자 또는 존경받는 사람

의 이름을 이른다. 성종 즉위년 1083년 11월에 피휘법이 공

식 공표된다. 이후 왕의 이름은 대체로 글자를 새로이 만들

어서 사용하는데 이를 벽자(僻字)라고 부른다. 한국의 전통 

작명 원리로는 항렬자 따르기가 있는데 이는 형제자매들이 

혼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양

식으로 가톨릭에서 한날한시에 세례를 받는 경우, 권신일, 권

문일, 김경일, 장양일 등 우리의 돌림자를 따르는 작명법을 

쓰기도 한다.42)

조선왕조실록

왕이 죽은 후 그 다음 해부터 편찬된다. 실록청이 개설되며, 

춘추관과 예문관들이 참여하여 기록한다. 사초는 왕과 대신

들의 논의와 사건들과 상소의 내용들을 매일매일 적은 기록

이다. 사관(史官)은 내외조 4대까지 흠이 없어야 하며, 기혼

이어야 한다. 사초의 기밀은 엄수되어야 하며, 어기는 경우 자

손까지 엄벌을 받는다. 임금도 사초를 보지 못한다.43) 1997

년 우리의 영과 혼이 담긴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일본과 중

국에도 실록이 존재하는데 일본은 불과 수십년에 대한 기록 

밖에 없고 중국인 경우에는 왕이 직접 관여하여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오직 우리의 실록만이 세계기록유

산에 등재되었다. 

한  글

1443년 12월 28자 훈민정음이 세종에 의해 창제되었다. 

워낙 신하들의 반대가 심하여 극비리에 진행된 사업이었다. 

실록에 첫 기록이 창제가 완성된 기록이었다. 얼마나 비밀리

에 진행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3년 후 1446년 9월 <훈민

정음 해례본>이 출판되었다.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동기, 과

정, 창제원리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창제원리는 모

음은 동양철학 음양설의 삼재 즉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을 상

징하는 기본글자(•, ㅡ, ㅣ)를 바탕으로 삼는다. 자음은 오

행설과 발성기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음절을 자음과 모음으

로 분석하는 방법은 세종대왕이 최초이다. 세종대왕은 세상

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글자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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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먹기 전에 익힐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10일이면 배

울 수 있는 글자라고 쓰고 있다.44)

모든 언어학자들이 한글은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문

자 중 최정상에 있는 글자라고 칭송하고 있다. 문자의 배열

을 3분법에 의하여 입체적으로 한 점, 다른 언어들에게서 소

홀하게 다루고 있는 모음에 분명한 형태를 부여한 점 등은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글의 독창적인 점

으로 들고 있다. 오로지 한글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문화민족이라고 자부를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한민

족의 영과 혼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문자이다. 

고      찰

이상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영적

으로 상당히 풍부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관을 보면 

신이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유일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보다 약간 나은 능력을 지녔을 뿐이다. 또한 신들 간의 

차별도 별로 없다. 사관에 있어서도 생(生)과 사(死)가 단절

된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념이다. ‘돌아가시다’는 말은 

어딘가에 있다가 이승으로 와서 지내다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개념

이다. 저승관 또한 이승과 저승이 서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무속신앙은 글자 그대로, 무(巫)란 하늘과 땅을 이

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하늘과 땅, 삶(땅)과 죽음(하

늘)을 이어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우리 민족은 가신신앙이 

극도로 발달된 민족이다.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집

안 곳곳에 신령이 살아있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항상 

신령과 함께 살고 있다. 이와 같이 무속적인 요소, 가신신앙

과 같이 확고한 민간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의 종교에 대

하여 거부감을 지닌 적이 없다. 외래의 종교에 대하여 아주 

관대한 태도를 지닌다. 단지 위정자들이 불안하여 종교탄압

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외래의 종교는 변형된 상태로 우

리의 민간신앙에 적응을 하게 된다. 불교를 믿으면서도 산신

불공, 칠성불공을 함께 드린다. 유교식 제사를 모시면서도 

무당이 굿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기독교 또한 외국의 기

독교 의식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의식들이 관찰된다. 새벽

기도회, 신기도, 철야기도, ‘주여 3창’ 등 모두 무당의 굿 행사

에서 볼 수 있는 의식들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영성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는 다양한 문화 

사상들이 있다. 이에는 전통놀이, 음악, 미술, 서예, 춤, 문학, 

도예, 건축, 작명, 한글, 실록 등이 포함된다. 이들 문화사상

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은 ‘대극의 합일사상(Ge-

gensatzvereinigung)’이다. 대극적인 가치, 상반되는 가치들, 

이질적인 요소들이 이들 문화사상의 핵심사상이 되고 있다. 

하회별신굿 탈놀이에서는 놀이 속에서 양반문화와 서민

문화가 하나가 되고 있다. 헛제사밥 놀이에서는 가난한 유생

과 부자가 하나가 되고 있다. 전통음악에서는 농악과 아리랑

이 우리의 전통 혼을 현재까지 잘 보존-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인정되어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진

도의 노래들에서는 일과 노래, 그리고 놀이가 하나가 되고 

있다. 판소리는 동편제의 대범함과 웅장한 기풍이 서편제의 

정교함, 애잔함과 대극의 합일을 이루고 있다. 현대에 와서

도 윤이상은 동양사상과 서양의 기법을 절묘하게 통합하였

다는 평을 듣고 있다. K-pop에 대하여는 New Jack Swing이

라는 분야를 개척한 Teddy Riley가 한국의 노래에 영혼이 실

려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평한 바 있다. 

전통서예에서는 김정희의 추사체는 시서화(詩書畵)가 합

일되었고, 이삼만의 창암체는 시서금(詩書琴)을 합일시켰다. 

전통회화에서 겸재는 중국의 남종문인화와 북종문인화를 

청합하여 진경산수화를 창시하였다. 겸재는 진경산수화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라고 불린다. 현대화가 김병기는 우리나

라 제1세대 화가로 스스로 “나는 비형상에서 형상을 찾고, 

고전과 전위를 동시에 추구하고,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에 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 춤에서 문장원은 ‘무기교와 기

교’의 합일을 이루고 있다.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는 우리

나라의 전통무용을 서양무용과 접목하여 독자적인 춤을 창

조하여 전 세계를 매료시킨다. 전통문학에서 윤선도는 시

(詩)와 가(歌)가 하나가 되어 산중신곡, 어부사시사, 유희요, 

고금영 등을 창작하고, 현대에 와서 이미륵은 조선의 선비정

신을 독일의 문학계에 불어넣어, 그가 발표한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는 독일의 가장 빼어난 미문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괴테의 글과 나란히 독일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다. 시인 정지용은 시와 그림, 그리고 소리를 통합하여 시각

과 청각을 통합한다. 우리 민족은 건축물에도 혼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다. 

남대문은 현판이 세로로 세워져 있다. 이는 관악산이 경복

궁의 주산인 북악산보다 높아 관악산에 불이 나는 경우 경복

궁으로 화마가 덮치는 곳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름 속에

도 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아명, 관명, 자, 호 등을 만

들어 나이와 관직에 따라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다. 항렬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것도 비슷한 의미를 기지고 있다고 할 것

이다. 특히 피휘법이라고 하여 임금의 이름에 쓰는 글자는 

백성들은 아예 사용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었

다. 조선왕조실록도 조상의 혼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

는 것이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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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한글을 들 수 있다. 외국의 언어학자들이 인간

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자 증 최정상의 문자라는 평가를 받

은 한글은 한민족의 혼과 백이 오롯이 담겨 있는 세종대왕

의 걸작품이라 할 것이다. 백성에 대한 세종의 지극한 사랑, 

왕과 백성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 나온 걸작품이다. 우리 

민족은 한글 하나만으로도 모든 민족을 통틀어 최고의 문화

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담겨 있는 이러한 대극의 합일 사

상은 그대로 정신의학에 적용될 수 있다. 정신질환이란 생각

과 감정 그리고 행동 간의 불균형, 부조화로움 때문에 야기

되는 질환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따라서 치료 과정은 부

조화로움을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 된다. 조화로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생각과 감정 그리

고 행동 간의 부조화로움에서 하나 내지는 하나 가까이 만

들어주는 과정이 즉 치료과정인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을 하

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즉, 정신분석 내지는 분석심리학이 궁

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다. 치료자 자신의 내부

에서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하나 내지는 하나 가까운 

상태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로 통합

하는 과정이 이상적인 치료과정이 되는 것이다. 

결      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속의 영성을 살펴보고 그 공통점을 

연구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영성의 특성이 정신의학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신관, 사관, 저승관을 가지고 있으며, 

무속신앙과 가신신앙 역시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종교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전통문학, 전통음악, 전통미술, 전통도예, 전통건

축, 전통놀이, 전통서예, 전통 춤, 전통 시, 한글, 실록 등 전통

문화의 상당 부분 속에 한국인의 영성이 녹아 있다. 이들 모

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은 <대극의 합일 사상>이다. 인간

의 정신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

신병리도 이에 입각하여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치료 또한 생

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조화로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조

화로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극의 합일’을 성취하는 것이

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전통문화의 영성의 특징은 정

신의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중심 단어 : 영성·한국 전통문화·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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